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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내용

□ 산업부 “발표 못해” .... 국토부 “공개해야”

ㅇ 연비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국토부와 달리 산업부는

두 부처의 조사결과가 다르게 나왔으므로 공개할 수 없음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□ 산업부는 국토부의 연비 재조사 결과 내용을 공개하지 말라고

주장한 바 없음

□ 산업부는 당연히 국토부의 연비 재조사 결과 및 시험기관간

결과 차이에 대해 투명하게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임

ㅇ 조만간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토부의 연비 재조사 내용을

상세히 공개할 예정임

※ 관련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

과 장 김권성 (044-203-539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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